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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고3 문과 11월 수능 등급213321 총점370 >
언어: 89점 수리나형: 96점 외국어:93점
인문계 37925등 8.4% 추정

< 재수 이과 11월 수능 등급343431 총점320 >
언어: 92점 수리가형: 69점 외국어: 75점
물리II: 47점
자연계 24330등 16.7% 추정

< 삼수 이과 11월 수능 등급11134 총점360 >
국어A형: 97점(20번) 수학B형: 93점(12번, 27번) 영어B형: 94점(39~41번)
자연계 국수영 2049등 1.28% 추정

< 사반수 이과 11월 수능 등급11211 총점392 >
국어A형: 98점(26번) 수학B형: 100점 영어: 97점(31번)
물리I: 50점 지구과학II: 47점(9번)
자연계 547등 0.21% 추정

1. 직접 성적을 올려봤다.

↓

↓

↓

『 저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아닙니다.
  1년, 2년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.
  저는 스스로 성적을 상승시켜보았습니다. 
  이보다 더 정직한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? 』

*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.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집니다.



2. 신분이 확실하다.

『 수업 개시 전 수능 성적표, 신분증, 학생증 지참합니다.
 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성적증명서 요청 환영합니다.   』

* 증빙 자료 없이, 수강생 성적 향상 증명 자료도 없이 과외 홍보를 하는 사기에 주의하세요!



3. 근거가 명확하다.

『 수학교육 전공자가 아니기에 더욱 전문적인 수업을 위하여
수능 시험이 끝났음에도 계속 공부합니다. 』

『 수학능력시험을 철저히 분석하여 강의합니다.
  절대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겠습니다. 』

* 현란한 스킬, 비법에 현혹되지 마세요. 교과서 학습 목표에 따라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



4. 실전을 알고 있다.

『 2015년 11월 12일까지 수능을 다섯 번 치렀습니다.  』

왜
평소에 맞히던 문제를 틀리고 오는지

그걸 생각 못 했는지

시간이 부족한지

그렇게나 떨리는지 경험해봤습니다.

어떻게
평소처럼 풀지

풀이법을 생각해낼지

시간을 관리할지

정신을 꽉 붙잡을지 알고 있습니다.



5. 즐긴다.

지지자 불여호지자, 호지자 불여락지자

知之者 不如好之者, 好之者 不如樂之者

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,
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.

『 공부를 하는 법을 알게 되면, 공부가 재밌어집니다.
  수학뿐만 아니라 공부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.
  저와 함께 공부를 즐겨봅시다~  』

* 열의 없이 시간만 때우는 과외는 오히려 학생에게 독(毒)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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